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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돌아오고, 부동산투기자본 돌아가라
전국 열 곳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 …“한진중 최대 주주 산은, 해고자복직 해결해야”

금속노조가 한진중공업지회 해고

자 김진숙 조합원 복직 요구와 한

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반대 뜻을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 주 채권단이자 법정 관

리사다.

금속노조는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김

진숙 동지 복직, 한진중공업 투기

자본 매각 저지, 산업은행 규탄 기

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각 지부

는 서울 본점과 경기 수원, 경남 

창원 등 전국 열 곳 산업은행 앞에

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김진숙 

조합원이 한국게이츠, 대우버스 등 

일터를 빼앗긴 노동자들과 함께 부

산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걸어오고 

있다”라며 “암 투병 중인 김 조

합원이 관절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도 복직 없이 정년 없

다고 외치며 힘겨운 걸음을 내디디

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김진숙 조합원은 복직과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중단을 

호소하며 지난 2020년 12월 30일 

부산 호포역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희망 뚜벅이’를 시작했다. 2월 

7일 청와대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사 간 풀어야 

할 문제라며 김진숙 복직 문제에 

모르쇠로 버티고 있는 산업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자율협약 이후 한진중 운

영에 온갖 관여를 다 한 최대 주주 

산업은행이 해고자 문제는 상관없

는 양 굴고 있다”라며 성토했다.

산은, 해고자 문제만 모른 척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진

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문제를 제기

했다. 

산업은행 등 한진중공업 채권단

은 2020년 말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신

탁이 인수 컨소시엄인 동부건설의 

사실상 최대 주주다.

노조 한진중공업지회에 따르면 

한진중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부산

시·시의회에서도 동부건설 컨소시

엄 인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지역대책위를 

꾸리고 정부와 산업은행에 투기자

본 매각 중단과 영도조선소 지속 

운영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배 만드는 한진중공업을 부동산 투

기자본에 넘기려 한다. 국가 정책

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조선산업 발전과 노

동자 고용 내팽개치고, 국민 세금

으로 투기자본 배 불려주는 일에 

몰두하는 국책은행은 존재할 필요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한진중공업에 

들어가야 할 것은 부동산 투기자본

이 아닌 용접노동자 김진숙”이라

며 “산업은행이 손대면 노동자 고

통과 희생은 커지고 기업은 더 망

가지고 투기자본만 배 불린다는 오

명을 벗으려면 김진숙 복직과 한진

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중단만큼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라고 산업

은행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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